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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런안전인

안전을지키면편안해집니다.

제44호자랑스런안전인경림산업(주) 고동린전무

여름의계절이그냥가기아쉬워제주끝자락

에 매달려 꾸물한 하늘과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경림산업(주)

의지나온길이순탄치만은않음을암시하는것같다. 그러나이러한어려움

을극복하며제주지역제조업최초로무재해10배라는수확을거둔다. 무재해10배는

혼자이룩하는것은절대아니지만그중심에있는사람은분명있는법이다. 오늘경림산업

(주)에도지난12년동안무재해로함께해온고동린전무이사를만났다.

경림산업(주)은26년여동안양질의스티로폴보온판및상자를생산및판매해옴으로써제주농어민의소득증대에

기여해온기업이다. 이곳에서무려12년동안한건의산

업재해도 발생하지 않는 대기록을 세우며 무재해 10배를

이룩한경림산업(주) 그배경에는1978년부터안전의길을걸

어왔던고동린전무이사가있다. 그의나이55세, 안전과함께

한날들이반평생을넘는다. 

현장에서는각기계설비및작업공정에따른안전보건유해∙

위험요인분석표를만들어각공정과기계에대한위험요소를

철저히파악하여관리하여왔다. 또한근본적인사고예방을

위해사내에안전관리에대한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

다고판단하고전원참가의안전보건관리체제를갖추도록했

다. 이를위해각부서장을팀안전∙보건책임자로, 반장이상의관리감독자를안전담당자로선임하고소속부서원들의안전을

책임지게하였고좀더내실있는안전보건교육을위하여상설교육장을개설하여사내교육과위탁교육을구분하여실시

하는등직원들의안전에대한지식을높여왔다. “중소기업으로써우리같은열악한환경에서안전관리를잘해나간

다는게쉽지만은않습니다. 하지만안전은시설이나시스템만으로는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제일중요한것은

하고자하는마음이죠.”주위환경이나지원을아쉬워하기보다는안전에대한확고한신념을갖고근로자의

안전을지키고자노력하는고동린전무이사가있기에오늘의안전한직장경림산업(주)이있지않나

생각해본다. 

앞으로도끊임없는도전과안전에대한열의로제주제조업역사의새로운장을

열어가기를, 또제주지역안전인동호회회장으로서의역할에최선을

다하길기대해본다.

<임재근기자>

안전관리의 시작,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입니다.




